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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에서 상품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서비

스교역의 비중2011년 19.4% → 2023년 24.1%과 중요성은 크게 늘었다. 최근 통상환경의 불

확실성 증대로 상품교역이 이전처럼 빠르게 증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중국의 기술력 

제고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까지 직면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그동안 주요국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대외적으로 법률‧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선

진국들에, 아웃소싱 등 저임금 기반 서비스업에서는 중국‧인도 등에 경쟁력이 뒤처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서비스 수출이 주로 상품 수출을 보조

운송‧판매지원 등하는 역할에 그쳤으며, 글로벌 공급망GVC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던 데 주로 기인한다.

 이처럼 전반적인 서비스 수출의 성장은 더뎠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빠른 성장 가능

성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지식서비스* 분야에서의 수출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3월부터 

새롭게 편제‧발표하는 지식서비스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우리 지식서비스 수출은 

연평균2010년~2024년 13.4%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3.8%를 견인하였다. 지식

서비스 수출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전체 지식서비스의 54.0%, 전문‧사업 서비스27.0%, 정보‧통신 

서비스14.1%, 문화‧여가 서비스4.9%로 구분되는데, 이들 모두 두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지식 집약적이고 주로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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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식서비스 수출의 높은 성장세는 크게 ❶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트렌드 확산, 
❷K-POP,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된다. 먼저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등 주력 제조업에서 뛰어난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상품과 서비스간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져 있다. 

그리고 제조부문과는 별개로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창의적인 제작자‧가수‧배우

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 자동차 자율주행‧정보통신 기능 구독서비스 제공 등

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
드시 개선해야 할 점들도 있다. 첫째, 제조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R&D기반의 지식

재산권은 대기업의 해외 생산 및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타 기업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지재권 비중은 크지 않다. 둘째, 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지재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과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 이는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처럼 글로벌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에서의 독창적인 창작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임 등 일부 산업

에서는 각종 규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제약한다는 현장의 비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 이에 대응하여, 먼저 기업들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와 서비스 부
문의 발전 잠재력을 재인식하고 그간의 제조설비‧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서비스 품질 

제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
렵다. 예컨대 정부는 업종간 경계를 허물어 기업들의 활발한 융합활동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원천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창작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고 양성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히며,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은행 정선영 차장님, 윤용준 팀장님, 이아랑 정책보좌관님, 

김민식 부장님, 이지호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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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에서 상품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서비스 교역의 비중2011년 19.4% → 2023년 24.1%과 중요성은 크게 늘었다.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상품교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이다. 
2020년 전후로는 미·중 갈등, 팬데믹 봉쇄 등이 나타나면서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논
쟁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교역은 상품교역과 달리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세계화가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였다는 주장1)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상품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둔화

서비스 교역은 상품교역과는 달리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그 비중이 증가

[그림1] 세계 경제성장률과 상품 수출 증가율 차이1) [그림2] 상품교역과 서비스 교역 비교

  주: 1) 상품수출 증가율 - 세계경제성장률
자료: IMF

자료: WTO
 

2. 이는 과거에 주로 비교역재로 여겨졌던 서비스2)가 기술 발전을 통해 교역 가능

성이 확대된 데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3)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공간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교역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시켰다.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 스트리밍 플랫폼 등은 디지털화된 서비스로서 국경을 초월해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서비스는 단순히 국경 간 거래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교역재의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인 중간재로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3.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중국 기술력 제고 등으로 

상품 수출이 이전처럼 빠르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서비스 수출을 

1) Baldwin et al.(2024)는 이러한 상품 교역 중심의 세계화가 서비스 교역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현상을 언급하며 
세계화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globalization did not end; it evolved.”)

2)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을 참조하기 바란다.

3) Baldwin(2019) 또한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Globalization」에서 IT혁신에 따른 
서비스의 교역 가능성 확대가 제조업 중심의 세계화에서 서비스 중심의 세계화로의 변화를 촉진한다고 언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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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오랜기간 상품 수출을 중심

으로 빠르게 성장해 오면서 지식재산권, 연구개발 등 주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생산

‧수출하기 보다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이에 따라 서비스 발전을 위한 인

적·물적 자본 축적은 미흡했으며, 그 결과 상품수지 흑자,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최근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중국의 경쟁력 향상 및 자급률 

제고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상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비스 수출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의 
교역 가능성을 확대

상품 수출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 고착화

우리 상품 수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

[그림3] 디지털 서비스1) 교역 
추이 및 비중

[그림4] 우리나라의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그림5] 상품 수출 증가율 전망

  주: 1) Digitally delivered services
     2) 전체 서비스 교역 대비 비중 
자료: WTO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4. 최근 한국은행이 새롭게 편제‧발표한 지식서비스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 수요에 맞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TF를 구성22.12월

하고, 범정부 협력 정책을 제시23.6월하였으나, 기존의 국제수지 통계에는 서비스 교역 
주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책 수립과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정보 부족

으로 서비스 수출 확대 전략의 체계적 수립,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 분석 등이 
어려웠다. 그러나 금년 3.19일 한국은행이 편제‧발표한 지식서비스 통계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정책적 수요에 맞춘 심층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이에 본고는 새롭게 발표된 지식서비스 통계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서비스 수출의 

현실을 자세히 파악하고,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구체

적으로, 2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수출의 현실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수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 우리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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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현실

6.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주요국에 비해 성장세가 더디고, 세계시장에서의 점유

율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품 수출과 제조업 생산 

주도의 경제성장을 해오면서, 서비스업 발달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였다. 1인당

GDP 증가에 따른 서비스업 비중GDP 대비 추이를 국가별로 비교그림6하면, 미국과 영국은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 이미 서비스업 비중이 70%대 후반에 달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6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도 과거 20년간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조업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도 서비스업 비중이 

낮다. 서비스 수출4) 또한 2010년 이후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그쳐,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중국 등 신흥국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보다도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그림7

그 결과,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10년 1.9%에서 2023년 1.6%로 하락하였다.그림8

우리 서비스업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서 더디게 성장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증가는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점유율은 
낮은 수준에서 더욱 하락

[그림6]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서비스 산업 비중

[그림7] 주요국 서비스 수출 
연평균 증가율1)

[그림8] 주요국 서비스 수출 
점유율

자료: World Bank, BEA, statistisches 
Bundesamt, 영국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2010년~202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CAGR)

자료: WTO

자료: WTO

7.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더딘 성장세를 나타낸 원인은 크게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전문·경영 

서비스에서는 선진국에, 저임금 아웃소싱을 통한 정보·통신 서비스에서는 신흥국에 

경쟁력이 뒤처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구조그림9를 보면, 기타사업5)

서비스2023년 WTO, 27.8%와 운송25.8%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뒤를 여행12.0%과 정보·

통신11.1%이 잇고 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금융·보험의 수출 비중이 미국, 영국뿐 

아니라 우리와 유사하게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에 비해서도 낮은 점이 뚜렷하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그림10는 세계시장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이 절반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 기준 1.9%에 그치고

4) 한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024년 기준 1,390억달러로 총수출에서 16.6%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5) 기타사업 서비스는 연구개발, 전문·경영 컨설팅, 기술·무역·기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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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문·경영 컨설팅그림10 분야에서는 미국, 영국, 인도 등 영어권 국가가 높은 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인도6)는 저임금을 활용한 아웃소싱을 통해 정보·

통신그림11 부문에서 수출비중7)이 높은 편이며, 특히 중국은 세계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구성은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위치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전문·경영은 
선진국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

정보·통신은 주로 저가 아웃소싱을 
통한 신흥국 점유율이 높음

[그림9] 주요국 서비스 수출 
구성항목 비교(2023)

[그림10] 지식재산권 사용료 및
전문·경영 수출 점유율 추이

[그림11]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 
점유율 추이

자료: WTO   주: 1) 전문·경영에 대해 일본은 
10년, 중국은 10년, 15년, 
20년 자료가 없음 

자료: WTO

자료: WTO

8. 대내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그동안 상품 수출을 보조하는 역

할에 그쳤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 서비스는 상품 수

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성장했으며, 그 특성상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지정학적 갈

등 등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업 경영과 관련된 기타사업 서비스
그림12 수출 역시 기술지원, 중개서비스, 단순용역 등이 주를 이루며,8) 이는 대부분 

제조기업의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우리 

제조기업들이 현지시장 진출, 비용절감, 수출촉진 등을 목적으로 생산, 유통, 판매를 

담당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 자회사와 국내 본사 간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나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 현지생산 및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림13 결국, 운송 및 기술·무역 등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들은 모두 상품 수출과의 상관

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4

6) 인도의 IT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2를 참조하기 바란다.

7) 아일랜드는 유럽의 IT 서비스 중심지로서 2023년 디지털 서비스 수출액이 3,280억 달러에 달해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유럽 거점 효과 덕분이다. 구글, 메타(페이스북), 애플 등 기업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발생하는 유럽 대상 서비스 매출이 모두 아일랜드의 수출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8)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연구개발,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의 수출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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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서비스 중 상품 수출과 
관련이 높은 항목의 비중이 큼

제조업의 생산, 영업과 밀접한 서
비스가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수출

우리 주요 서비스 수출 항목은 
상품 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음

[그림12] 기타사업 서비스 수출 
세부항목 국가별 비교1)

[그림13] 지역별·유형별 서비스 수출1) [그림14] 항목별 서비스 수출 
규모 및 상품 수출과의 연계도1)

  주: 1) 2023년 기준
자료: BEA, 영국 통계청, 

분데스방크, 싱가포르 
통계부, 한국은행

  주: 1)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주: 1) 10.1월~24.12월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의 상관계수

      2) ◆는  기타사업서비스 하위항목
자료: 한국은행

9.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경

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서비스 수출을 글로벌 생산 연계성 측면

에서 분석하기 위해 중간재 직·간접 수출9)의 증감을 최종수요소비·투자 등 변화 요인과 

생산구조유발계수 변화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산업연관표상 중간재 직·간접 수출의 변

동은 ①유발계수가 불변하고 최종수요만 변화한 경우최종수요 요인와 ②최종수요가 불변

하고 유발계수만 변화한 경우생산구조 요인로 분해할 수 있다. 분해 결과, 우리나라 서

비스 중간재 직·간접 수출은 글로벌 소비와 투자 등 최종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

응하지만, 해외 기업들의 생산구조 변화에 의한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5,16 이는 우리 서비스 수출중간재 직·간접 수출이 글로벌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

지만, 경기적 요인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생산에 활용되는 정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글로벌 생산구조 측면에서 경쟁

력을 확대해 온 것이 아니라, 외부수요 요인에 주로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9) 중간재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중간재 수출을 위해 국내 다른 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간접적 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정보통신 서비스(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
출되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정보통신 서비스(간접수출)를 포괄한다. 산업간, 국가간 생산 연계
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추가적인 생산활동을 수반하지 않는 최종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 8월 경제전망 핵심이슈인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
점」의 참고1에서 ‘수출연계생산’ 개념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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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간재 직·간접 수출의 변화는 주로 최종
수요 요인에 기인

우리나라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생산에 활용되는 
정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

[그림15] 우리나라 서비스 중간재 직·간접 수출
변화 요인별 분해

[그림16] 국가별 서비스 중간재 직·간접 수출 
생산구조 요인 변화1)

자료: OECD ICIO, 조사국   주: 1) 생산구조 요인 증가분의 10년 평균
자료: OECD ICIO, 조사국

10. 이렇게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전반적으로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

식서비스10) 분야에서는 글로벌 성장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

식서비스 수출은 2010~24년중 연평균 13.4%하면서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율3.8%을 

크게 상회하였다.그림17 이에 따라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6%에서 2024년 26.5%로 상승하였다.그림18 주요국과 비교11)해도 가장 빠르게 증가그림19

하였으며, 앞으로도 AI 산업 발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으로 지식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도 맞물려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10)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력하여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 사업(2023년 6월 이후)을 완료(2024년 3월 19일)하고, 
국제수지 부속통계로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를 신규 개발하였다. 지식서비스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주로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며, 국제적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서비스로서 ①지식재산권 
사용료, ②정보·통신서비스, ③문화·여가서비스, ④전문·사업서비스 등 4대 지식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지식서비스 무역 통계의 정의, 포괄범위, 분류 등 자세한 내용은 참고3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WTO에서 제공하는 Digitally Delivered Services(DDS) 중 지식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를 합한 금액을 활용하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2025년 3월 19일 처음으로 발표한 ‘지식서비스 통계’와는 일부 포괄 범위와 편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나 개념적으로 가장 유사하다. 또한, 실제 통계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흐름 역시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국가 간 비교 분석에 있어 유의미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지식
서비스 통계를 중심으로 지식서비스 수출을 분석하되,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WTO의 DDS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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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우리 서비스 수출에서 지식서비스 
비중이 증가

지식서비스 수출의 증가는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그림17]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주요 항목별 추이   

[그림18]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주요 항목별 비중

[그림19] 국가별 지식서비스1) 
수출 비중 증가폭 비교

  주: 1) 건설, 가공, 유지보수, 정부
자료: 한국은행

  주: 1) 건설, 가공, 유지보수, 정부
자료: 한국은행

  주: 1) Digitally Delivered 
Services(DDS) 중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전문·사업, 
문화·여가 기준

자료: WTO

⇒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수출 현황 및 성장배경을 살펴보고,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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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식서비스 수출 현황, 성장배경 및 개선할 점

① 지식서비스 수출 현황

11.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수출은 유형별로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전문·사업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식서비스는 크게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

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2024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은 199억 달러로 전체의 54.0%를 차지하고, 전문·사업 서비스99억달러는 27.0%로 

그 뒤를 이었다.그림20 2010~24년간의 증가율을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가 연평균 

18.1% 증가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고, 다른 지식서비스 항목대분류 기준들도 연평균

12~16% 증가하였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수출 규모는 주

요국에 비해 여전히 작지만, 증가 속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다.그림21 주요국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문·사업 서비스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반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은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선진국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국가별 경제구조와 산업 경쟁력의 차이에 따라 지식서비스 수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지식서비스 수출을 유형별로 보면 지재권 사용료, 
전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

지식서비스 수출의 증가속도가 주요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름

[그림20]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유형별 수출 [그림21] 국가별 지식서비스 수출 비교

  주 : 1) ( )안은 10년~23년중 연평균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주: 1) Digitally Delivered Services(DDS) 중 지식재산권 사
용료, 정보·통신, 전문·사업, 문화·여가 기준

자료: WTO

12.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중에서는 산업재산권

R&D기반 지재권 등과 저작권게임, 음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표1 산업재산권 수출은 

R&D 기반 권리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으로 나뉘어지는데, 모두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R&D 기반 권리를 수출하는 기업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93.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출기업도 제조업체가 82.8%를 

차지한다. 이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개발과 브랜드 가치 향상이 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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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수출이 활발

하다. 컴퓨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수출111억달러중에서는 게임이 46.3%를 차지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저작권 수출18억달러에서는 음악 저작권이 73.7%에 달한다. 이러한 

저작권 서비스는 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스트리밍 플랫폼 등 디지털 중개플랫

폼을 통해 수출되면서, 정보통신업이 수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사업 서비스 수출의 경우에는 광고 및 PR 서비
스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법률 및 회계, 경영 컨설팅 등의 비중은 
낮다. 

[표1]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유형별·산업별 수출 (2024년)
(단위: 억달러, %)

산업
유형 합계 제조업 정보통신업1)  기타1)

합계 368.2 (13.4) 122.1 (11.1) 169.7 (19.1) 76.4 (9.8)
   지식재산권 사용료 198.6 (12.9) 63.2 (6.8) 121.8 (21.1) 13.6 (11.9)
     - 산업재산권 68.3 (6.9) 62.0 (6.9) 0.6 (-0.2) 5.8 (8.3)

     ·R&D 기반 권리 53.2 (7.1) 49.5 (7.0) 0.5 (4.6) 3.3 (8.8)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15.1 (6.4) 12.5 (6.7) 0.2 (-5.4) 2.4 (7.8)

     - 저작권 128.7 (21.4) 0.2 (-4.7) 121.1 (21.8) 7.3 (23.8)
     ·멀티미디어 저작권 17.9 (19.5) 0.1 (10.2) 14.4 (18.4) 3.4 (27.9)
     ·컴퓨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110.8 (21.7) 0.2 (-6.9) 106.7 (22.3) 3.9 (21.3)

     - 기타 지식재산권 1.6 (4.6) 1.0 (9.8) 0.1 (6.5) 0.5 (-0.4)
   정보·통신 서비스 52.0 (18.1) 21.2 (31.7) 25.0 (13.3) 5.8 (24.3)
     - IT 개발 및 운영 서비스 28.6 (14.4) 0.5 (7.1) 22.7 (13.1) 5.5 (29.6)
     - 정보제공 및 플랫폼 서비스 23.3 (28.6) 20.7 (36.8) 2.3 (15.6) 0.3 (6.9)
   문화·여가 서비스 18.1 (15.7) 0.1 (5) 9.3 (18.3) 8.7 (13.7)
     - 멀티미디어 제작 서비스 7.1 (13.5) 0.0 (-0.9) 5.4 (14.1) 1.8 (12.1)
     - 공연 및 전시 관련 서비스 7.5 (22.9) 0.0 (-2.5) 3.7 (39.0) 3.8 (18.1)
      - 기타 개인·문화·여가·오락 서비스 3.5 (11.8) 0.0 (14) 0.3 (31.1) 3.1 (11.2)
   전문·사업 서비스 99.4 (12.3) 37.6 (21.1) 13.5 (19.8) 48.3 (8.2)
     - 연구개발 서비스 17.9 (12.9) 9.9 (16.1) 0.9 (4.5) 7.1 (11.4)
     - 전문 및 경영 서비스 64.6 (12.5) 20.2 (32) 12.3 (25.5) 32.0 (7.6)

     ·법률 및 회계 서비스 12.4 (4.4) 0.1 (14.5) 0.1 (12.0) 12.2 (4.4)
     ·경영 컨설팅 서비스 11.0 (10.6) 1.0 (11.7) 1.4 (11.5) 8.5 (10.4)
     ·광고 및 PR 서비스 41.2 (20.6) 19.0 (39.6) 10.9 (33.4) 11.3 (11)

     - 기타 전문, 사업 서비스 16.9 (10.9) 7.5 (15.9) 0.3 (8.9) 9.1 (8.4)
주 : 1) 디지털 중개플랫폼 포함
    2) 기타 서비스업, 농림어업, 업종분류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자 등
    3) ( ) 안은 각 항목의 2010년대비 연평균 증가율, 음영은 금액 20억달러 이상인 주요 항목

13. 기여율표2 측면에서도 지식서비스 수출 성장은 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이끌어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여가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24년중 지식서비스

수출 성장에 대한 유형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전문·사업 서비스의 기여율도 26.2%로 높은 편이나, 온라인 플

랫폼을 통한 광고 및 PR 서비스가 전문·사업 서비스 성장의 47.9%를 기여하는 등 

주로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를 통해 성장하였다. 정보·통신 서비스의 기

여율은 15.4%로, 대기업의 국내 IT서비스 자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거래 확대, 제

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진전 등이 주된 성장배경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여가 서비

스의 지식서비스 성장 기여율을 5.2%로 낮지만, 2020년 이후 OTT 서비스 확산 등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12)하고 있다.



- 12 -

[표2]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수출의 항목별 기여율

(단위: %) 지식서비스 전체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증가율1) 13.4 12.9 18.1 15.7 12.3

기여율 100.0 53.2 15.4 5.2 26.2
주: 1) 2010년~2024년 연평균 증가율

② 지식서비스 수출의 성장배경

14. 우리 지식서비스 수출의 높은 성장세는 ①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트렌드 확산, ②

K-POP, 웹툰, 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15. 먼저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제조업의 서비스화, servicification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제조기업들은 단순히 상품 판매를 넘어, 상품과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요 IT 제조기업들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판매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AI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함으

로써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 전략은 일회성 구매를 넘어 지속적인

서비스 경험 제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있는데, 자동차 제조기업들은 차량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와 자율주행 기능을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차량 판매 이후에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IoT 기술13)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과 공장 자동화도 

주목할 만하다. IoT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농업 활동의 자동화와 제조 

공정 최적화,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지속적인 

관리와 최적화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처럼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16. 우리나라에서도 뛰어난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계수 추이를 보면,그림22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생산이 201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2020년에는 독일, 일본 등 제조 

선진국들을 상회하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제조업 지식서비스 수출에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 비중이 72.9%로 가장 크고 자동차 제조업이 16.4%로 뒤를 이

었다.그림23 이는 IT 제품과 연계된 클라우드 서비스 및 AI 서비스,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자율주행 서비스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에서 

12) 2020년~24년 연평균 증가율: 지식재산권 사용료 7.7%, 정보·통신 11.9%, 문화·여가 30.8%, 전문·사업 13.5%

13) IoT(Internet of Things)는 ‘사물인터넷’을 의미한다. 전자기기, 차량, 공장 기기 등 다양한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 후, 자동화 및 최적화 솔루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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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수출 비중이 40.7%2024년로 정보통신업48.1%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처럼 제조업과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의 기업들은 앞으로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4) 다만,

여전히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서비스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그림24.

우리나라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주요국대비 빠르게 진행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화가 활발히 진행

제조업과 연계된 자국 서비스 생산 
비중이 낮아 경쟁력 강화 필요

[그림22] 국가별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 계수1) 추이   

[그림23] 우리나라 제조업의 
업종별 지식서비스 수출

[그림24] 제조업의 자국 서비스 
생산유발 비중

  주: 1) 각 국가의 제조업이 1단위 
생산 증가하였을 때 유발되는 
글로벌 서비스 생산

자료: OECD ICIO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0 기준
자료: OECD ICIO

17. 또한, 제조부문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게임, K-POP,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분
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협

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 영역에서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고 이를 위해 고품질 콘텐츠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플랫폼과 SNS

의 활성화에 힘입어 우리 콘텐츠가 세계로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게임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K-POP은 대

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인기 아티스트를 꾸준히 배출하면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그림2515) 한편, 웹툰 산업은 플랫폼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그림26 특히 웹툰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2차 저작물로 확장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단순한 유통을 넘어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

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 웹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14) SW융합실태조사(2019~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조기업의 67.8%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2021년 1.4%에서 2022년 8.1%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제조기업 중 28.2%는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K-POP은 충성심 높은 팬덤(fandom)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더라도 기존 아티스
트들의 인기를 크게 구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주요 수요층을 형성하는 핵심 팬덤의 소비는 가격 민
감도와 경기 민감도가 낮아 안정적인 수익창출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대형 기획
사뿐만 아니라 중소 기획사에서도 미국에서 2~3만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인지도 있는 아티스트
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플레이브’, ‘이세계아이돌’과 같은 국내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버츄얼 
아이돌(virtual idol)들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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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악의 글로벌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은 상승 추세 우리나라 웹툰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

[그림25] 음악 및 게임 글로벌 시장 인지도 및 점유율 [그림26] 글로벌 만화 앱 수익 순위1)2)

  주: 1) 빌보드 핫100 진입 K-POP
     2) 2022년 글로벌 게임시장 점유율은 

미국(22.8%), 중국(22.4%), 일본(9.6%)에 이어 
세계 4위

자료: Billboard, 한국콘텐츠진흥원

  주: 1) 2023.1월~10월 기준
     2) 노란색은 카카오 계열사, 초록색은 네이버 계열사
자료: 센서타워, 밸류파인더

18. 이러한 문화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한 서비스 소비를 넘어 국가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산업으로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성을 높이며, 자연스럽게 국가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진다.그림27 이

러한 ‘K-culture’ 브랜드 가치 상승은 여행, 음식, 화장품 등 여러 산업으로 확장되며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16)을 미치고 있다.그림28 특히 관광 산업의 경우 소규모 자

유여행이 보편화되고, 관광객의 소비 패턴 또한 과거의 단순 쇼핑면세점 등에서 벗어나 

유명 식당, 한류 드라마 및 K-POP 명소 방문 및 관련 상품 구매로 변화표3하면서 경

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 컨텐츠는 우리나라 국가 이
미지 개선에 긍적적 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플랫폼 활성화로 국내 
음식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상승

방한 중국인들의 여행 트렌드가 
개별 관광, 체험 중심으로 변화

[그림27] 국가 이미지 호감도 요인 [그림28] K-뷰티, K-푸드 
구글트렌드1) 추이 

[표3] 방한 중국 관광객 
트렌드 편화

19년 23년
동반 인원 5.1명 2.1명
단체관광 15.2% 2.0%
개별관광 82.5% 97.9%
2030세대 비중 56.2% 57.9%
40대 이상 비중 35.0% 31.8%
1인 평균 지출
(달러) 1,632.6 2,246.1

 - 쇼핑(달러) 1,030.0 71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주: 1) 특정 검색어가 구글에서 
얼마나 많이 검색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자료: 구글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6) 틱톡 코리아에서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의 틱톡 이용자 2,0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 콘텐츠로 인해 한국 제품과 브랜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이 
92%에 달했으며,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가 75%, 한식 경험이 5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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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선할 점

19.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비스 수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는 아래와 같이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할 점들도 있다.

20. 첫째로, 제조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R&D기반의 지식재산권은 대기업의 해외 
생산 및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기업 내부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외 여타 기업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지재권 비중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지출의 GDP 대비 비중2022년

기준, 5.2%, OECD이 이스라엘6.0%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은 수준이나, 원천기술 경쟁력은 여

전히 미흡하다. 이로 인해 제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R&D 기반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그림29 산업재산권의 지역별 수출을 살펴보면, 생산활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R&D 기반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과거에는 주로 중국으로 수

출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주로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다.그림30 반면, 판매‧유통 등

영업 활동과 관련된 상표 및 프렌차이즈권은 2020년대 이후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그림31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산

업재산권의 상당 부분은 해외생산 및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해외 자회사와 국

내 본사 간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R&D기반 지재권 사용료는 여전히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

생산활동과 밀접한 지재권 사용
료는 주로 동남아로 수출

영업 활동과 밀접한 지재권 사
용료는 주로 미국으로 수출

[그림29] 우리나라 제조업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그림30] R&D기반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역별 수출

[그림31] 상표 및 프렌차이즈권
사용료 지역별 수출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21. 둘째로, 영상 콘텐츠의 경우 주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지재권 
확보 및 이에 따른 콘텐츠 확장과 고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게임 등 일부 산업에서는 각종 규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제약한다는 현장의 비판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영상 콘텐츠는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

으로 글로벌 플랫폼과 SNS 확산을 통해 수출이 확대그림32되고 있으나, 대부분 완성된 

콘텐츠를 플랫폼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에 판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지식재산권 확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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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17)가 있다. 이는 비록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에만 의존하

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국내에서의 독창적인 창작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관련 지식재산권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일본이 지식재산권 사용

료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례이다.그림33 또한 우리나라 게

임은 콘텐츠 수출2024년 61%과 컴퓨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수출85%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부정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 부족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

다.18) 그러나 업계에서는 게임에만 적용되는 사전심의 제도와 같은 규제는 여전히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확산은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

영상 콘텐츠의 지재권 확보 한계로 문화·여가 서
비스는 흑자이지만 지재권 사용료는 여전히 적자

[그림32] 방송영상 콘텐츠1) 수출 [그림33]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재권 사용료와 
문화·여가 교역1)

  주: 1) 콘텐츠 특수분류에서 방송 및 영상산업 수출액
자료: 한국은행

  주: 1) 각국별로 왼쪽부터 차례대로 수출, 수입, 수지
자료: WTO

17) 이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여가 서비스 수지는 흑자이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다.
18) 글로벌 게임시장에서도 한국(7.8%)은 미국(22.8%), 중국(22.4%), 일본(9.6%)에 이어 세계 4위의 점유율을 보

이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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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시사점

22.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이 데이터, 지식재산권(IP)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동안 제조설비, 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제조기업들은 무형자산데이터 분석 능력,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 창작 등 투자가 기존 제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자본과 기술만으로 무형자산을 개발·축적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경

쟁력인 우수한 인재, 안정적·효율적인 생산설비, 발전된 IT 인프라, 양질의 제조·의료

데이터19)를 적극 활용해 선진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

해야 한다. 한편, K-POP, 드라마, 영화, 웹툰 등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무형자산 기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창의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무형자산 투자가 필요하다.

23.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예컨대, 업종간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세계 시장에서 기업들이 부가가

치를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너지를 방해하는 규제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단 제조업으로 등록한 기업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생산‧공급할 때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업종을

전환할 경우,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20). 이 같은 규제

들로 인해 기업들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간 경계를 허물어 기업들의 

활발한 융합활동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더해, 원천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창작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하고 양성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19) 한국표준협회는 제조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관리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AI 및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제조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통합·관리, 안전한 활용 등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통합바이오빅
데이터구축사업’을 출범(2024년 12월 19일)하여, 2028년까지 77만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임상 정보, 보건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등 의료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20) 제조업체가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사에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로 
서비스업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지원 혜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방산업체가 무기나 장비를 수출한 후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용역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도 복잡한 절차와 함께 방산업으로 받은 정부 지원이 지속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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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서비스의 정의와 분류

□ 서비스는 ①무형성(재화와 달리 물리적 형태를 지니지 않고, 상태의 ‘변화’를 교환), 
②동시성(생산과 동시에 소비됨), ③ 비저장성(재고로 쌓아둘 수 없음), ④노동집약성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제공)의 특성을 지닌 경제활동(Fuchs 1968, Hill 
1977)

□ 표준산업분류*는 경제 내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GDP와 같은 생산통계 분류에 사용되는 반면, 국제수지메뉴얼(BPM6) 상의 분류는 거
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경제적 거래를 분류한 것으로 수출입과 같은 교역통계 분류에 
사용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는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를 기반으로 작성

  ㅇ WTO와 ADB 등 국제기구에서는 경제 및 무역의 변화 양상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분석적 목적에 맞는 분류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크게 전통서비스
(traditional service)와 현대서비스(modern service)로 분류하기도 함

  ㅇ 전통서비스는 주로 물리적 이동이 필요하고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며, 현
대서비스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등 비물질적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기술집약적인 서비스를 의미

[표A1] 산업활동 및 교역 내 서비스 하위 분류

표준산업분류에서 서비스업 국제수지메뉴얼(BPM6)에서 서비스

전통

서비스

G 도소매

H 운송

I 음식·숙박

- 운송

- 여행1)

현대

서비스

J 정보통신

K 금융보험

L 부동산

M 전문, 과학, 기술

N 관리, 지원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 보험 및 연금

- 금융

- 지적재산권 사용료 및 라이센스

- 정보통신

- 기타사업

- 개인, 문화 및 여가

기타

서비스

D 전기,가스,증기

E 수도, 하수

F 건설

O 공공행정

P 교육

Q 보건 및 사회복지

S 기타

T 가내 활동

- 건설

- 가공

- 유지, 보수 및 수리

- 정부

주: 1) 음식·숙박 서비스의 수출은 여행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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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인도의 IT서비스

□ 인도로의 해외직접투자(FDI) 증가는 IT산업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인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글로벌 IT서비스 허브로서 인도의 위상을 강화

  ㅇ 미국은 인도에 대한 투자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국가(조세회피처 제외) 중 하나이며, 
업종별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 IT산업이 대부분

  ㅇ 이러한 투자로 인해, 인도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비즈니스 센터(GCC, Global Capability 

Center)*가 많이 있으며(2023년 전세계 GCC의 45%), 이 중 상당수(42%)가 IT서비스 관련 업종

      *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전략적 오프쇼어(offshore) 
또는 니어쇼어(nearshore) 센터를 의미. 비용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센터, 인재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센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고객지원 센터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

[표A2] 인도 경제 내 서비스 비중

2004 2013 2023
부가가치 중 서비스 비중(%) 48.6 50.0 54.2
서비스 수출(억달러) 432.5 1,518.1 3,410.6
 - IT서비스1) 수출(억달러) 242.5 1,003.8 2,518.2

  주: 1) 소프트웨어, 사업, 통신 서비스
자료: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Reserve Bank of India 

    

□ 인도는 낮은 임금을 기반으로 글로벌 아웃소싱 허브로 자리 잡았으나, IT서비스의 높은 
부가가치율은 고급 인재의 높은 소득보다 기업들의 높은 영업이익율에 기인

  ㅇ 인도는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1억명 이상의 영어사용 인구, 미국·중국에 이어 
많은 연간 박사 학위자 배출, 그리고 매년 수십만명의 엔지니어와 MBA 졸업생을 
배출하며 글로벌 기업이 현지 채용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

[그림A1] 국가별·산업별 
인도 FDI유입1) 

[그림A2] 국가별 엔지니어1) 연봉 
및 연간 박사학위 취득

[그림A3] IT서비스 주요기업1) 
영업이익률과 산업2) 부가가치율

  주: 1) 5개년(2019~2023년) 합산
     2)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통신
자료: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주: 1)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자료: World population review, 
     codesubmit

  주: 1) 인도는 타타, 인포시스, 위
프로, 한국은 삼성SDS, LG 
CNS, SK C&C

      2) ISIC분류에서 “IT and other 
information services”기준

자료: OECD ICIO(2020), 각 사 공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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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의 정의 및 포괄범위 

□ 한국은행이 신규 공표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서는 ①지식재산권사용료 ②정보·통신 
③문화·여가 ④전문·사업서비스 4개 분야를 지식서비스로 정의

  ㅇ 주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디지털 형태로 주로 거래되는 현대 서비스
(Modern Service) 중 거주자·비거주자간 자산 및 부채구조, 지분 및 공급망 관계 등에 
의해 지적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보험·연금, 금융, 일부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제외

서비스 무역의 유형별 분류
서비스수지 
하위부문

지식서비스
무역통계

WTO 의 분류 OECD
EU상업서비스 디지털전송서비스

SA 가공 상품관련서비스SB 유지보수
SC 운송 운송서비스

지식집약
서비스3)

전통적
서비스SD 여행 여행서비스

SE 건설

기타상업서비스 현대적 
서비스

SF 보험연금
디지털 전송 서비스2)
(Digitally Delivered Service)

SG 금융
SH 지재권사용료

지식서비스1)SI 통신·컴퓨터·정보
SJ 기타사업
SK 개인·문화·여가
SL 정부
주: 1) 계열사간 용역, 폐기물처리, 무역관련서비스 등 지식집약도가 낮은 항목 제외   2) 각 서비스 중 디지털 전송 비중을 자체 추정하여 산출    3) 해당 부문 서비스중 지식 집약도가 높은 항목을 선별하여 포함

□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지식서비스를 4개 대분류 하에 16개 소분류로 구분하며, 같은 주체가 소속 산업의 주 활동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무역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무역 주체의 산업분류가 아닌 서비스의 종류를 기반으로 분류
[표] 지식서비스의 분류 및 항목별 정의

대분류 소분류 설명

지식재산권사용료

R&D 기반 권리 - 특허권, 산업공정, 디자인 등에 대한 대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 프랜차이즈 수수료, 상표권 및 상호명에 대한 사용료
멀티미디어 저작권 - 책,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의 라이센스 대한 대가 
컴퓨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 컴퓨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배포권리에 대한 대가
기타 지식재산권 -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

정보, 통신서비스
IT 개발 및 운영 서비스 - IT 시스템의 개발, 생산, 공급, 유지보수 등
정보제공 및 플랫폼 서비스 - 온라인·인쇄매체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실시간 정보제공 등

문화, 여가서비스
멀티미디어 제작 서비스 - 영상물,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제작 관련 서비스 
공연 및 전시 관련 서비스 - 뮤지컬, 공연, 미술품 등의 전시회, 기타 유사 관련 서비스
기타 개인, 문화, 여가, 오락 서비스 - 스포츠, 박물관, 문화유산 등 기타 문화, 여가, 오락 관련 서비스

전문, 사업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 기초 및 응용연구, 신상품과 새로운 공정의 실험적 개발 관련 서비스 등
법률 및 회계서비스 - 법률 및 회계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자문 서비스
경영 컨설팅 서비스 - 경영 관련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한 자문 서비스
광고 및 PR 서비스 - 광고 제작 및 송출료와 마케팅, 대고객 PR 컨설팅 용역 대가 등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 건축 및 제조업 등에 사용되는 측량 등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
과학기술 및 검사 서비스 - 제품이나 의약품 등의 검수, 검사인증 관련한 제반 비용, 의약품의 승인 및 검수과정과 관련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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